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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3일 주일말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시대 성경]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산다는 것을 알고 살지 못함으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으니,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살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며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0~21절]

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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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전지전능한 존재자>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함께하며 같이 살아줘도 모르는 이유는 

    <자신>이 

    ‘나 여호와와 같이 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지 않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 주시는데도 모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도,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도, 성령님도 오늘 이에 대해 말씀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구>를 45억 년의 긴긴 기간 동안 창조하시고, 

  지금으로부터 수백만 년 전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역사>를 시작하시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동안 역사하시고, 

  지금은 <천 년 성약역사>를 펴고 계십니다.

• 하나님은 <최고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역사>에서 

  그동안 <지구>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종교역사를 섭리해 오신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 3 -

  <시대 사명자>를 보내어 그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최고로 가까이해 주시며, 돕고 함께하며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를 모르는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을 믿고만 살지 말고,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돕고 살아 주시는지 알게 되고,  

  그 힘과 희망으로 하나님과 같이 기뻐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입니다.   

•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건’을 세워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새 시대를 희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구약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종의 입장’으로 살아왔습니다.

• 신약시대 때는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어 

  ‘구약 때 믿었던 것들’을 실체로 이뤄 주셨습니다. 

  <구약의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메시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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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같이 살아왔습니다. 

• 그러다가 천 년 성약 역사 때는 

  <성자>가 다시 오시사 ‘신랑’이 되시고, 

  <맞는 자>는 ‘신부’가 되어 천 년 동안 산다고 하신 예언대로 

  이제 우리는 

  <구약 종의 차원>도 아니고, <신약 자녀의 차원>도 아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같이 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 사람도 <형제>들은 ‘형제’로서 살고, 

  상대를 만나 <결혼>하면 나가서 ‘사랑하는 상대’와 같이 삽니다.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살듯이,

  <우리>도 ‘창조 목적을 믿고 사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모시고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 하나님은 

  <구약 때>보다 <신약 때> ‘자녀’로서 더 가까이 대해 주시고,

  <신약 때>보다 <성약 때> 

  ‘사랑의 대상체’로서 더 가까이 대해 주시니,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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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절대 믿어 드려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일체 되어 

  셋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넷째,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 된 삶’을 

  넷째, 살아야 됩니다. 

•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 하나님을 ‘생각’에서 잊으면 안 됩니다. 

  -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휴거됐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혼한 자들>이 ‘결혼한 삶’을 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 <휴거>는 ‘하나님과 진실한 사랑으로 같이 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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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휴거의 삶>은 먼저 땅에서 

  <육신>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이뤄집니다. 

• 세상에 살 때 

  <자기 육>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영>도 영계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 육>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그 영>도 ‘사랑의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 <사람>은 ‘육’이라 항상 ‘육’만 쳐다보고 삽니다.

  ‘육의 영향’만 받고, ‘육’에 속해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영’이라 안 보이시니,

  믿고 인정만 하며 살아갑니다. 

• 하나님이 <영>이시라 안 보여도,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진실로 원하고 행해야,  

  <하나님>을 느끼고 실감하여 ‘대화’도 하게 되고,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기도 중’에 상징적으로 보여 주시며

  뜨겁게 깨닫고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 <같이 사는 삶>은 ‘동행하는 삶’입니다. 

                    ‘찾고 부르고 일체 되어 사는 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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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실감’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돕고 함께하시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됩니다.  

• 사람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사는 개성과 재능>이 다르므로

  ‘그 삶’도 각각 다릅니다. 

  자기 개성대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전심으로 살라고,

  오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하나님은 <창조의 법칙>과 <신앙역사의 법칙>을 

  공통성 있게 맞춰서 역사해 나가십니다.

  ‣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 <종교역사>도 ‘1000년 단위’로 보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 6단계>로 섭리하시고,

    <마지막 천 년 성약역사 : 7단계>를 펴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듯이,

    <6000년 종교 역사>를 펴시고 

    <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같이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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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명동 하나님의 성전>도 

    <야심작을 중심해서 6번째 완성>하시고, 

    다 만들었으니 이제는 쓰면서, 

    <창조 목적>을 전적으로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 하나님은 <같이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사시려고,

  <천지 만물>과 <지구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시대마다 <구원자>를 보내어 ‘그 육신’을 쓰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창조 목적을 이루는 마지막 천 년 성약 역사>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허락해 주시고, 

  ‘혼인 잔치’하듯 사랑하며 같이 살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를 깨닫고, 

  <이 시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같이 살아 주시는 것>을 깨닫고, 

  ‘모든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펴 나가게 됩니다. 

• 누구든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고 사는 자들’이고,

  ‘최고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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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행해 주시며,

  ‘모든 원하는 것들’을 이뤄 주십니다. 

• <같이 사는 삶>이 ‘휴거 역사’요,

  하나님이 지구 창조 후에 베푸시는 

  <마지막 사랑과 은혜의 역사>입니다. 

• 오늘도 <하나님을 모시고 같이 사는 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모두 말씀을 듣고, 

  <삼위와 같이 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